주간엑셀 · 파워쿼리 언피벗
주간엑셀 뉴스레터 #1
파워쿼리 언피벗 —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첫 단계
1. 실무 상황
엑셀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막상 피벗테이블이나 차트를 만들려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형태가 분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별로 1월, 2월, 3월, 4월 매출이 옆으로 나열된 월별 매출표를 ERP에서 받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습파일 '예제1_원본' 시트 참고). 사람이 보기에는 깔끔한 보고서지만, Power Query·피벗테이블·차트는 이런 형태보다 세로로 길게 쌓인 데이터를 훨씬 좋아합니다.
2. 문제
· 월이 늘어날 때마다 열이 계속 오른쪽으로 늘어나서, 피벗테이블 기준 필드로 쓰기 어렵습니다.
· 새로운 달의 데이터가 추가되면 그때마다 수식·차트 범위를 손으로 다시 고쳐야 합니다.
· 다른 표(부서 정보, 거래처 정보 등)와 병합(Merge)하려 해도 열이 옆으로 나열된 상태로는 기준 열을 맞추기 까다롭습니다.
3. 목표
옆으로 나열된 '보고서형' 데이터를, 한 행에 하나의 정보만 담긴 '분석하기 좋은 원본형' 데이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언피벗 열'과 '다른 열 언피벗', 이 두 메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습니다.
4. 예제 데이터
실습파일에 두 가지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제1_원본 — ERP 월별 매출표 (상품 6개 × 1~4월). '다른 열 언피벗' 연습용
· 예제2_원본 — 부서별 실적표 (사원 5명 × 영업/생산/품질). '언피벗 열' 연습용
각각 정답 시트(예제1_언피벗결과, 예제2_언피벗결과)가 짝을 이루고 있어서, 직접 실행한 결과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해결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기
개념부터: 언피벗은 무엇을 하는 기능인가
언피벗이라는 이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보고서는 사람이 보기 좋게 가공된 결과물이고,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한 행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긴 원본 형태가 더 적합합니다. 즉 언피벗은 보고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원본 데이터 구조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5-1. 파워쿼리 편집기 열기
1. 실습파일에서 '예제1_원본' 시트의 표 안 아무 셀이나 클릭합니다.
2. 데이터 탭 →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 → 테이블/범위에서 를 클릭합니다.
3. 표 범위 확인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면, Power Query 편집기 창이 새로 열립니다.
5-2. 언피벗 열 — 예제2(부서별 실적)로 실습
선택한 열만 세로 형태로 변환합니다. 변환해야 할 열이 적거나, 특정 열만 바꾸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4. '예제2_원본' 시트를 열고, 표 안 셀 클릭 → 데이터 탭 → 테이블/범위에서
5. Power Query 편집기에서 영업, 생산, 품질 3개 열 머리글을 Ctrl 키를 누른 채 클릭해서 함께 선택
6. 변환 탭 → 열 그룹 → 언피벗 열 클릭
7. 결과가 3개 열이 '특성'/'값'이라는 이름의 2개 열로 바뀐 것을 확인 (머리글은 나중에 부서/실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8. 홈 탭 → 닫기 및 로드 를 눌러 새 시트로 결과를 내보냅니다
5-3. 다른 열 언피벗 — 예제1(ERP 월별 매출)로 실습
선택한 열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열을 모두 언피벗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능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 새로운 달이 추가되더라도 기준 열(상품)만 그대로 유지하면 별도의 수정 없이 새로 고침만으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예제1_원본' 시트를 열고, 표 안 셀 클릭 → 데이터 탭 → 테이블/범위에서
10. Power Query 편집기에서 '상품' 열 머리글만 클릭해서 선택 (1~4월 열은 선택하지 않음)
11. 변환 탭 → 열 그룹 → 다른 열 언피벗 클릭
12. 1~4월 열이 전부 자동으로 '특성'/'값' 2개 열로 합쳐진 것을 확인
13. 머리글을 더블클릭해서 특성 → 월, 값 → 매출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14. 홈 탭 → 닫기 및 로드
참고 — Power Query M 코드
실습파일 '00_안내_M코드참고' 시트에도 같이 적어뒀습니다. 편집기의 고급 편집기에 붙여넣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t
    소스 = Excel.CurrentWorkbook(){[Name="예제1_원본표"]}[Content],
    #"언피벗된 다른 열" = Table.UnpivotOtherColumns(소스, {"상품"}, "특성", "값")
in
    #"언피벗된 다른 열"
6. Before / After
정리 전: 상품 × 월이 옆으로 나열된 넓은 표 (상품 6개, 6행)
정리 후: 상품·월·매출 3개 열의 세로형 표 (6상품 × 4개월 = 24행)
새 달이 추가될 때: 정리 전에는 새 열 추가 + 수식·차트 범위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정리 후에는 새로 고침 한 번이면 자동 반영됩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언피벗 열과 다른 열 언피벗을 헷갈려서, 나중에 열이 추가됐을 때 새로 고침만으로 안 되는 경우 — 기준이 될 열(고정 열)을 선택했는지, 바꿀 열을 선택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 언피벗 실행 전 원본 표의 첫 행이 진짜 '머리글'로 인식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행 — 첫 행이 잘못 데이터로 들어가면 특성 열에 '1월' 대신 숫자가 들어갑니다.
· 결과가 이상하다고 원본 표를 직접 고치기 — 원본은 그대로 두고, 쿼리의 '적용된 단계'를 클릭해서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확인하세요.
8. 실무 TIP
'고정될 열만 선택하고 다른 열 언피벗을 실행한다'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월이나 분기가 계속 추가되는 데이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피벗 열은 '앞으로도 열 개수가 절대 안 늘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응용문제
실습파일 '예제2_원본'에 '안전' 부서 열을 하나 추가해서 4개 부서로 늘려보고, 이번엔 '다른 열 언피벗'(사원 열만 선택) 방식으로 다시 실행해보세요. 결과가 '언피벗 열'로 했을 때와 똑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부서가 늘어났을 때 어느 방식이 수정 없이 새로 고침만으로 반영되는지 직접 비교해보세요.
10. 수업 요약
· 보기 좋은 보고서와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는 형태가 다르다 — 언피벗은 전자를 후자로 바꾸는 작업이다.
· 언피벗 열은 선택한 열을 변환하고, 다른 열 언피벗은 선택한 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환한다.
· 실무에서는 '기준 열만 선택 + 다른 열 언피벗'이 새로운 열이 추가돼도 새로 고침만으로 대응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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